
박승환 시인의 산과 들 을 읽고< >

버석해진 몸이 제 모습을 유지할 수 있도록 나는 오늘도 눈을 돌린다.

하루의 끝이 다가올 수록 몸이 퍼석해지는 느낌이 든다 매일 매일이 평화롭. 
고 또는 단조롭게 흘러간다 해가 오르면 피곤한 몸을 일으킨다 그리고 시. . 
계를 보며 조급해지는 마음을 추슬러 학교로 사회로 나간다 날마다 조금씩 , . 
다른 몸은 가볍기도 유난히 무겁기도 하다 네모난 건물들과 해를 반사시켜 . 
반짝이는 유리 햇빛만큼이나 밝은 전등 밑에서 하루를 보내다 보면 푸릇한 , 
무언가가 그리워진다 그런 날에는 고개를 돌려 주변을 이리저리 살피고 기. 
어코 어떤 것들을 찾아낸다 길에서 나른하게 늘어져 있는 길 고양이들 아. , 
스팔트를 뚫고 자라 꽃봉오리를 피워낸 이름 모를 풀 계절마다 다른 색감을 , 
보여주는 하늘 이런 물체들을 눈에 담으면서 계속 걷다 보면 그것들을 발견. 
할 수 있다.

빠르게 달려가는 차들 각기 다른 목적지를 향해 걷는 타인들 건물안 에서 , , 
끝없이 움직이는 사람들 속에 바람에 따라 가지를 흔드는 나무를 바라본다. 
여러 사람들을 만나 감정을 나누기도 그 감정에 상처받기도 하는 날에는 잔
잔한 산과 울렁이는 바다가 그리워진다 시간을 들여 그곳들로 향하기엔 당. 
장 내일의 피곤함이 덮쳐오기에 나는 저 흔들리는 나무를 쳐다본다.

작은 핸드폰에서 울려대는 여러 소식들 부딪히는 사람들 모든 것들에 무감, , 
해져 멈춰 선 나에게 짭짤한 제 모습을 바람에 태워보내는 바다를 느낀다. 
굳어지고 파삭해지는 내 마음을 주변 사람들에게 내보일 수 없을 때가 있다. 
스스로를 챙겨 일어서지 않으면 안 될 때 나는 자연 안으로 들어간다 푸르. 
고 맑은 향을 뿜는 숲 큰 몸집으로 잔잔한 소리를 내는 바다 이들 속에서 , . 
나는 한참이나 숨을 죽이고 그 풍경들을 마주한다 이렇게 바싹 말라버린 내. 
가 완전히 부서지지 않도록 자연은 끊임없이 물을 뿌린다.

산과 들 에서처럼 묵연한 생명력들은 내게 가벼워진 마음을 선사한다 앞< > . 
서 서술했던 것처럼 무던한 하루를 보내다가도 그 하루들이 답답해져 버리
는 순간이 온다 이럴 땐 친구 동료 가족 애인들에게서 힘을 얻는다 하지. , , , . 
만 그 감정들을 혼자서 흘려보내야 한다고 판단이 서면 걸음을 돌려 숲이 
있는 곳으로 또는 바다가 있는 곳으로 발을 굴린다 어떤 말을 전하지는 않. 
지만 그저 존재를 바라보는 것만으로 마음을 가볍게 해주는 자연을 행복을 "
주는 곳 이라 표현한 이유를 온전히 공감한다 감정이 쏟아져 충만함을 느" . 
끼는 상태 또한 행복이라 할 수 있지만 지나가는 삶이 마르지 않게 채워진 
상태도 행복이니까.

발걸음을 돌리자 자연 속에서 마르지 않는 마음을 유지하기 위해서. .


